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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 간의 구
조적 관계를 단기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조사 제11차년도, 제1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1,148명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IBM SPSS ver 25.0과 AMOS ver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및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과 
AMOS user-defined estimand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에 모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을 매
개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화용언어능력,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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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환
경과 어울려 사회적 존재로 성장한다. 아동은 학교
생활을 통해 질서의식과 협력을 배우고, 갈등을 주
도적으로 해결하며,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기술
을 익힌다. 이러한 기술은 아동이 적응적이고 원만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학교적
응은 아동기에 주목할 만한 발달 과제로 여겨진다.

학교적응은 초기 국내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의 
지표로 주로 간주되었으나 점차 대인관계, 사회적 
규칙과 규범의 수용, 그리고 자기 만족감 등의 
사회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
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이경아, 정현희, 1999; 
Ladd et al., 1996).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교사적응’의 4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
저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이 학교생활의 질서와 규칙
을 준수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말하고, 학업수행적응은 아동이 학습 활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적인 결과
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교사 및 또래적응
은 교사나 또래와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
는 것을 말한다(지성애, 정대현, 2006).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학업수행능력과 같은 개
인행동적 측면에서의 학교적응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공동체 내 
어울림 등 관계적 측면에서 학교적응을 살펴본 연
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관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학교적응이란 학교
환경 내 사회적 관계와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
고, 학교 규범 및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편안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민영순, 1994; Ladd et al., 1996).

아동은 학교적응을 통해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이루며, 이는 아동의 현시점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Carlson et al., 1999). 성공적인 학교 
적응은 학교 환경과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만
족감을 형성하고, 학습 활동 참여와 학업수행에 이
르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ómez-Baya et 
al., 2021; Ladd, 1996; Ladd & Burgess, 2001; 
Pianta et al., 2008). 뿐만 아니라 또래 및 교사
와의 원만한 관계는 아동이 안정적인 정서와 자아
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하영, 권기남, 2004; 
Demirtaş-Zorbaz & Ergene, 2019; Kendrick et 
al., 2012; Longobardi et al., 2016; Maunder & 
Monks, 2019). 

반면, 아동기 학교적응의 어려움은 내현화 및 외
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Fröjd et 
al., 2008; Kandal et al, 1991), 또래 내 의미 있
는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해 이후 발달상 부적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iang et al., 2015). 즉,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은 
지지적 체계를 통해 외부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면서 이 시기 기대되는 발달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자아, 정서, 사회
성 면에서 미숙한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기는 사회
적 관계 내에서 교사나 유능한 또래의 모델링을 통
해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기 학교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아동기 발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
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의 학교적응
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주목할 것은 
화용언어능력이다. 화용언어능력은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되는 실제적 언어로 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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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어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도 불린다
(Bishop, 2014; Matthews et al., 2018). 화용언
어능력의 결함은 자폐스펙트럼 아동들의 특성으
로 여겨졌으나(Bishop & Rosenbloom, 1987; 
Rapin & Allen, 1983), 화용언어능력과 자폐성 
특성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
었다(Adams, 2001; Bishop & Norbury, 2002; 
Taylor & Whitehouse, 2016). 이에 2013년 
DSM-5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또는 ICD-11에
서는 화용언어장애(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라는 새로운 장애명이 등재되면서 화용언어능
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화용언어능력은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여 발달 
시기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언어 이전기에 시작해 
아동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Adams, 2002). Adams(2002)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6세경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
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학령기에 들어 비약적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졌다(Collins et al., 2014; Nippold, 2007). 즉, 
이는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언어발달의 내용
과 사용이 화용영역 중심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Adams, 2002; Davies at al., 2016). 특히, 
9-12세에는 대부분의 화용적 행동들이 출현하고, 
참조 오류가 감소하면서(오현미 외, 2020; Ripich 
& Griffin, 1988), 간접적인 요구를 이해하거나 표
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 시기 아동은 
구어 담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대화를 차
례에 맞춰 개시하거나 반응하는 등 세련된 친사회
적 특성을 보인다(김영태 외, 2018; 이윤경 외, 
2015). 

이러한 화용언어능력의 발달적 기제는 마음이

론과 관련되어 있다(Landa, 2005; Sarmento- 
Henrique et al., 2019; Wimmer & Perner, 
1983). 즉, 대화하는 상대의 의도, 바람, 기대 등을 
이해하는 마음이론이 화용적 표현의 가장 중요한 
인지적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Matthews et al., 
2018). 마음이론 발달 지연으로 인한 화용언어능력
의 결손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Happé, 1993), 전두엽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정신적 표상의 어려움으
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Martin & McDonald, 
2003). 이처럼 본 연구는 화용언어능력의 결함으로 
인한 아동의 사회정서 및 행동문제를 다룬 선행연
구와 맥락을 같이하지만, 앞서 제시한 다수의 선행
연구는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화용언어능력의 영
향을 살펴본 것에 제한점이 있다(Ketelaars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화용언어능력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의 다각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이라 불리는 화용언어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는 주요한 요인이다. 학교는 아동 일
과의 23%를 차지하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9), 
아동이 또래 및 교사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관
계를 형성하고, 규칙을 통해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배우는 사회적 공간으로 화용언어능력이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화용언어능력은 아동
의 또래 적응 및 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오현미, 2020). 즉, 아동이 또래에
게 적절한 담화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유지하며 
문맥에 맞게 의사소통을 수정함으로써 친구들의 지
지를 얻게 되어 교우관계가 원활하다는 것이다. 또
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수행능력이 
높은 아동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고(단
헌국, 2012), 화용언어능력이 낮은 아동에 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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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어려움이 적어(최지수, 최나야, 2019)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화용언
어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기능을 예측하는 보호요인
으로써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함께 사회적 적응에 토
대가 되는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중요한 발달 과업
인 학교적응의 보효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아존중
감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가치 있
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유능하고 
성공적인 존재로 여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역경에 맞
서 극복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다(박경남, 김정미, 
2019). 높은 자아존중감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피드
백을 받도록 하지만(Coopersmith, 1981; 박성혜, 
윤종희, 2013; 원재순, 김진숙, 2016), 낮은 자아
존중감은 부적응적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unola et 
al., 2000; McGee & Williams, 2000). 따라서 높
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자기 확신을 토대로 타인
과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학교적응을 증진시킬 것
으로 예상되며, 실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아동기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원재순, 김진순, 2016). 

이와 더불어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은 개인의 
성취를 돕고(Jackson et al., 2014), 자신의 가치
를 인정받으며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ntermair, 
2008; Theunissen et al., 2014). 또한, 사회적 의
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유아는 놀이 속에서 위축되

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관계 내 실패 경험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이혜인, 2018).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볼 때 아동
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
니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의 보호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아동의 학교
적응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현화 문
제행동은 아동기에 가장 흔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
는 성격의 부적응(Campbell, 1995)으로 공격행동, 
규칙위반, 비행, 주의집중문제 등을 의미한다(이봉
주, 민원홍, 2015; 이영애, 정현희, 2015; 박미진, 
강지현, 2012). 외현화 문제행동은 그 자체로도 
문제일 수 있으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이후 또
래관계의 어려움, 학업, 비행 등 장기적인 부적응
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노보람 외, 2018; 
Campbell, 2002; Moffitt, 1993).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
가혜, 최은실, 2016; 안수빈 외., 2017; 이영애, 정
현희, 2016). 아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
하고 공격적이거나 과잉행동을 보일 때 또래 및 교
사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Gentile et al., 2004). 

뿐만 아니라 화용언어능력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Cross, 2011; 
Mackie & Law, 2010). 개인의 의사소통 기술은 
행동을 조절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Cross, 
2011), 화용언어기술이 부족한 아동에게서 행동문
제를 동반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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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Gilmour et al., 2004; Leonard et al., 
2011). 또한 Ketelaars 등(2010)은 화용언어능력의 
결함은 과잉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
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록 집단 놀이 중
에 언어적 공격성과 방해하기 등의 행동이 출현하
였다(김호, 2005; 이혜인, 2018). 즉, 아동의 화용
적 표현의 결함은 타인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 예상되지만,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일반아동
을 대상으로 화용언어능력과 행동문제 간의 연구는 
부족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
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brandt & Armelius, 2010). 또한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강도는 외현화 문제행동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가혜, 최은실, 2016). 이상의 연구를 볼 때, 자
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또래로부터 거부감을 감소
시키기 위해 부적응적인 성취전략으로 외현화 문제
행동을 선택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Aunola et 
al., 2000). 정신분석학에서 자아존중감은 행동 표
출의 근원으로 여겨지며(Nelson et al., 2007), 외
현화 문제행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미루
어 볼 때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자
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쳐 학교적응에 각각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또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
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
다. 한편, 아동의 각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아동의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
다(염정원, 조한익, 2016; 제희선, 이강훈, 2019; 
Keenan & Shaw, 1997). 아울러 화용언어능력의 
발달적 민감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화용언어능력의 개인차는 사회적 삶 전
반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Matthews, 2018; Whitehouse et al., 2007)
를 고려하여 단기종단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자아존중감, 외현
화 문제행동,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
고, 아동기 중요한 발달과제인 학교적응 향상을 위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 한다.

연구 문제 1.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
떠한가?

1-1.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1-3.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가?

1-4.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
행동은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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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제11차년도(2018년
도)와 제12차년도(2019년)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하
였다. 제11차년도와 제1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연
구대상은 총 2,134명이었으나, 이 중 본 분석에 사
용되는 변수의 모든 항목에 응답한 1,165명의 자료
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 응답한 경우
라도 각 항목에 동일한 답변을 보인 불성실한 응답
(4명)과 장애아동(13명) 자료를 제외하여, 총 1,148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11차년도 
조사일을 기준으로 아동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
며, 성별은 남아 589명(51.3%), 여아 559명(48.7%)
이었고, 아동의 연령은 만 11세 1개월에서 만 11
세 8개월까지 분포해 평균 연령은 만11세 4개월이
었다. 아동의 부의 평균 연령은 43.59세, 모의 평
균 연령은 41.10세였다.

연구도구

화용언어능력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오소정 외(2012)가 개발

한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질문지를 한국아동패

널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문한 내용을 원
저자의 검수를 거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화용언
어 척도는 ‘주제를 유지하면서 5회 이상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등의 담화관리 9문항, ‘역할놀이를 
할 때 맡은 역할에 따라 말투나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 등의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 15문
항, ‘친구에게 농담하거나 유머를 구사할 수 있다’ 
등의 의사소통 의도 12문항, ‘대화시 상대방을 쳐
다본다’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화용언어 척도는 아동의 어머니가 평정하
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제11차년도(2018년) 아동의 화용언어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74, 담화관리 .880,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 .944, 의사소통 의도 .929, 비언어적 의사소
통 .888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의 10문항을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
여 5문항으로 축소한 MCS(Millennium Cohort 
Study, 2012)를 한국아동패널 제9차년도(2016년) 
조사부터 응답자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
부 문항을 수정하여 평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
는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자기보고식 평정으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
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11차년도(2018년) 아동용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문항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26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단기종단연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 35, No. 2, June 2022 ⎸99

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오경자와 김영아

(200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외
현화 문제행동 척도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등의 규칙위반 17문항, ‘말다툼을 많이 한
다.’ 등의 공격행동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
현화 문제행동 척도는 아동의 어머니가 평정하며 
‘전혀 해당 되지 않는다(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3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12차년도(2019년)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
항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79, 규칙위반 
.732, 공격행동 .841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의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윤문한 내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교적응 척
도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등의 학습활동 5
문항,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등의 학교규칙 5문항,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
린다’ 등의 교우관계 5문항,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
게 인사한다’ 등의 교사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 척도는 아동이 평정한 것으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
점 Likert 척도로 부정형 문항을 역채점하여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12차년도(2019년) 
아동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99, 학습활동 .729, 학

교규칙 .754, 교우관계 .683, 교사관계 .885로 나
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IBM SPSS ver 25.0과 AMOS 
ver.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사용하였고, 아동의 화용언어능
력,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학교적
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아동
의 화용언어능력,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
를 산출하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값과 CFI, GFI, N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
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자아존중
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
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과 AMOS user-defined 
estimand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먼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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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1 담화관리(T1) -
2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T1)  .875** -
3 의사소통 의도(T1)  .883**  .902** -
4 비언어적 의사소통(T1)  .833**  .883**  .854** -
5 자아존중감(T1)  .103**  .099**  .118**  .102** -
6 규칙위반(T2) -.202** -.195** -.207** -.203**  -.100** -
7 공격행동(T2) -.165** -.158** -.194** -.151** -.072*  .618** -
8 학교적응(T2)  .105**  .119**  .140**  .129**  .342** -.131** -.133** -

M 4.01 4.15 4.09 4.19  3.51 53.20 52.51 3.20
SD  .49  .50  .49  .50   .45  4.77  4.12  .38

Skewness  .03  .06  .07 -.01 -1.30  1.65  1.84 -.04
Kurtosis -.09 -.56 -.15 -.32  2.52  2.55  2.77  .00

*p<.05. **p<.01.

표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N=1,148)

계에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측정 변인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을 검증한 결과에서 왜도(Skewness)는 -1.30~1.84
까지, 첨도(Kurtosis)는 -.56~2.77까지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댓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댓값이 4를 넘지 않아 모든 측정변인이 정규분
포를 보여 연구모형의 통계 추정방법을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
하였다.

측정모델의 잠재변수들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화용언어능
력과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25로 평가기준 .85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문수백, 2009). 잠재변수의 수렴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모

든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이 .50이상으로 나타났
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CFI .995, GFI .987, NFI 
.993, TLI .990로 .90보다 크고, RMSEA .061로 
모형적합도 수용 기준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자아존중
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통해 학교적응에 각각 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마지막으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순차적으로 거쳐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FI .994, GFI .989, NFI .991, 
TLI .989로 .90보다 크고, RMSEA .041으로 .08보
다 작아 구조모형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표준화 계수와 변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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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df CFI GFI NFI TLI RMSEA
Model 58.848 20 .000 2.942 .994 .989 .991 .989 .041

표 2. 구조모형 적합도

Path B β S.E C.R
화용언어능력(T1) → 자아존중감(T1)   .116    .116*** .030   3.860
화용언어능력(T1) → 외현화 문제행동(T2) -2.266  -.236*** .327  -6.923
화용언어능력(T1) → 학교적응(T2)   .050  .059* .025   2.001
자아존중감(T1) → 외현화 문제행동(T2) -.696 -.072* .310  -2.245
자아존중감(T1) → 학교적응(T2)  .280    .328*** .024  11.852
외현화 문제행동(T2) → 학교적응(T2) -.007 -.084* .003 -2.583

*p<.05. ***p<.001. 

표 3. 구조모형 경로계수

Path
Bootstrapping

SMC
Direct Indirect Total

화용언어능력(T1) → 자아존중감(T1)   .116*   .116*

.022화용언어능력(T1) → 외현화 문제행동(T2)  -.236** -.008**  -.244**

화용언어능력(T1) → 학교적응(T2)   .059*  .059**   .117**

자아존중감(T1) → 외현화 문제행동(T2)  -.072**  -.072**

.013
자아존중감(T1) → 학교적응(T2)   .328**  .006**   .334**

외현화 문제행동(T2) → 학교적응(T2) -.084* -.084* .067
*p<.05. **p<.01. 

표 4. 구조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계수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
중감(β=.116, p<.001), 외현화 문제행동(β=-.236, 
p<.001), 그리고 학교적응(β=.059, p<.05)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문제행동(β=-.072, p<.05)과 
학교적응(β=.328,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현화 문제행동이 학교적
응(β=-.084, p<.05)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사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
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
로(.059, p<.01)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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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95% CI

LL UL
화용언어능력(T1) → 자아존중감(T1) → 학교적응(T2) .032* .009 .016 .044
화용언어능력(T1) → 외현화 문제행동(T2) → 학교적응(T2) .017* .007 .005 .027
화용언어능력(T1) → 자아존중감(T1) → 외현화 문제행동(T2) → 학교적응(T2) .050* .011 .031 .069

*p<.05.

표 5. 개별 간접효과

용언어능력이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간접경로
(-.008, p<.01)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006, p<.01)에서
도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의 개별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추정하고자 AMOS 
user-defined estimand(Amos Development 
Corporation, 2010)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5에 보
는 바와 같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
(B=.032, p<.05)과 외현화 문제행동(B=.017, p<.05)
을 매개로 각각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
행동의 이중 매개경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B=.05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ootstrapping test 검증결과 95% 신뢰구간
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제11차
년도(2018년)와 제12차년도(2019년) 자료를 활용하
여 조사일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아동 1,148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단기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 외현
화 문제행동,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이 사회적 맥락에서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하고 언
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반응하
는 것을 통해 의사소통 성공 경험이 높다면 자기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가치롭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원만한 의사소통이 개인
의 성취 경험을 증진시키고(Jackson et al., 2014),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이경님, 2003; Matteson, 1974; Theunissen et 
al., 2014)와 문제형 의사소통에 노출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조성
희, 김미자, 2013)와 유사한 결과로, 아동의 화용언
어능력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토대가 되는 
아동의 정서 및 인지적 자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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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서 의사소통 실패가 누적
되어 아동의 욕구나 의도 전달이 언어가 아닌 행동
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
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주, 오
소정, 2019)에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낮을수록 
과잉행동/부주의 행동문제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결과와 만 4-11세까지 아동의 언어능
력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다룬 종단연구(Yew & 
O’Kearney, 2017)에서 아동기 언어문제는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즉, 아동이 욕구 좌절이나 갈등 상황에서 능동적․
수동적 공격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기
술인 화용언어능력을 통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학교적응에 유의
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
동이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또래 및 교사와 신뢰
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규칙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
동의 의사소통이 또래 및 교사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미화, 김미정, 2015)와 유사
하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
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김영태, 2014) 화용언어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아기부터 꾸준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아
동의 자아존중감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사회 환경
과 상호작용하며 적응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힘인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관심을 얻기 위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이 감소하고, 소

속된 사회의 규칙을 어겨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가
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부적 영향
을 밝힌 연구(성정혜, 김춘경, 2019)와 자아존중감
이 낮은 청소년들이 역기능적 전략을 사용함으로
써 외현화 문제행동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
(Aunola et al., 2000; Ybrandt & Armelius, 
2010)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의 학교적응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
는 힘인 자아존중감과 타인으로부터 거절감과 소외
감을 일으키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에 유의
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의 기초가 된다(Coopersmith, 1981). 즉,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가치감을 가지고 
학교 환경에 적응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을 
위한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 결과(권혜
진, 성미영, 2014; McGee & Williams, 2000)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년 전환기와 같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건강한 자
아존중감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에 유
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교생활 규칙을 번번이 위반하거나 또래 
및 교사에게 공격적이며, 주의력이 부족하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외현화 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가혜, 최은실, 2016; 
안수빈 외, 2017; 이영애, 정현희, 2016)와 유사하
고, 아동의 주의집중문제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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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활에 어려움을 보이고(박용한, 2014),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학교 적응의 위험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노보람 외, 2018; 염정
원, 조한익, 2016)와 유사한 맥락으로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의 외
현화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의 위험요인이자 학교 부
적응의 예측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기
관 진학을 앞둔 유아기와 학령 전환기에 속한 아동
들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에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우수하
면 능동적․수동적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감
소하고 이로 인해 아동이 원만한 학교적응을 보인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언어 상호작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공격적 놀이 방해 행동이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
(이혜인, 2018)와 화용언어능력의 결함이 문제행동
과 연결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결과(김은향, 2020)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실패 누적이 외현화 문제행동이라는 부
적응적 전략을 강화시키면서 파생된 결과임을 시사
한다. 

다섯째, 아동의 화용언어는 자아존중감과 외현
화 문제행동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로서 자
신에 대한 신뢰감과 가치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Coopersmith, 1981).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부

적응적인 소통 전략인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
고(Aunola et al., 2000), 아동이 속한 집단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어울려 지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은 아동기 핵심 발달 
과제인 학교적응을 통해 기능적인 사회적 발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
해서는 화용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의 화용언어능
력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고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
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적응이라는 발달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동
의 화용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외현
화 문제행동의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표본을 이용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밝혔다. 또한 학령
기가 화용언어 발달이 두드러지는 시기임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대다수의 연구가 발달장애 아동만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김현희 외, 2018; 서유경, 안성우, 
2018). 이에 본 연구는 초등 4학년 일반아동을 대
상으로 화용언어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
접적인 영향을 단기종단적으로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
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자
료는 2018년과 2019년에 수집되었기 때문에 현 시
점의 학교적응의 양상을 살펴볼 수 없었다. 아울러 
COVID-19를 거치며 아동들의 대면 및 집단 활동
이 감소해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
측되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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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내적 보
호 및 위험 요인만을 탐색하였으나 아동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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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elf-esteem,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nd school adaptation. Data on 1,148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11th and 12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3.0 with the application of Pearson’s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bootstrapping and the AMOS user-defined estimand funct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school 
adaptation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Secondly,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was found to exert an influence upon self-esteem,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Thirdl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and school 
adjustment was mediated by their self-esteem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otective factor and risk factors f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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